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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explain the effects of them on the food service industry. 

Methods: For this paper, I analysed the data related with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e food service industry in two surveys,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and Wholesale and Retail Trade Survey published by Statistics Korea from 2006 to

2015, with an empirical test performed utilizing these data. The indicators of the age

of householders,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and the rate of household of worker

were compared between single and multi-person households. Furthermore, sales and the

number of establishments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were used as industry-variables,

and disposable income, eating-out expenses and the rate of single-person households as

the household-variables were used in a panel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household incomes were lower, age of householder

was higher, and the percentage of household of worker was lower in single-person

households in contrast to multi-person households.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eating-out expenses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comparison to multi-person households,

ha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the growth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This means

that the recent trend of increasing numbers of single-person households may help the

growth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Conclusions: The growth in the rate of single-person households has been one of the

most striking demographic shifts in recent decades. Their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he effects were analyzed to give the managers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and the

policy-makers useful information in dealing with this new trend. Moreover, in considering

the fact that single-person households eat out more frequently than multi-person

households, the food service business should develop the managerial strategies focused

on acclimatizing to single-person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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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1인 가구는 사전적 의미로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

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로 정

의된다[1].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

으로[2], 한국에서도 1인 가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 2015년 현재 도시 가구를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전체 가

구의 23.75%를 차지하여 전통적인 가구 형태로 인식되었던

4인 이상 가구 29.74%와 비슷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3].

이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1인 가구가 이미 보편적인 가구 형

태로 자리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1인 가구가 증가한 배경으로는 결혼이나 출산 등

에 대한 인식의 변화나 개인주의 확산 등과 같은 가치관의 변

화, 그리고 청년층 취업난이나 출산·육아 및 교육비 상승

등에 기인한 미혼·독신 가구 증가, 고령화에 따른 은퇴 독

거 가구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

다[4-10]. 이에,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되

어 2035년에는 전체 가구의 약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다[11]. 

1인 가구의 증가가 향후 한국 사회에 많은 사회, 경제적 변

화를 야기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예를 들

어 최근의 고령화 현상이나 경기침체 등과 맞물리면서 독거

고령자 가구, 실업 혹은 반실업 상태의 청년 가구들의 증가

는 건강이나 빈곤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들 1인 가구의 소비와 주거 등의 생활 패

턴이 다인 가구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경제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12-17]. 이 때문에 주택 정책이나 복지 정

책 등 국가정책 등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이나 의료 시장 등과 같은 관련 시장 및 산업 역

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12, 18]. 더욱이, 하루 1회 이

상 외식 비율이 2008년 24.2%에서 2014년 32.4%로 약

1.5배 증가하였고[19], 1인 가구의 식품 소비 행태는 다인

가구와 다르게 나타나므로[13] 1인 가구가 외식산업에 미

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1인 가구 관련 연구로는 이들의 가구 특성, 예

컨대 가구주의 연령이나 성별, 직업, 교육 수준 등에 따른 라

이프 스타일이나 소비 패턴, 자산 현황 등에 대한 연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20-24], 최근에는 1인 가구가 갖

는 고유한 특성을 밝히는 데 주력하는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

고 있다. 예를 들어 Jun[25]은 1인 가구의 소비지출 패턴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고령 1인 가구의 경우 가정식

비와 의료비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 청장년층 1인 가구의 경

우 외식비 지출비중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ee[26]는

2012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형태가 식품 산

업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젊은 독신가

구의 식사비 지출비중이 높으며, 가구원 수가 감소할수록 식

사비 지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13]은 분

식, 치킨 등 간편한 식사가 가능한 음식점 유형에서 1인 고

객이 차지하는 매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하

였다. 그리고 Yoon 등[27]에 따르면, 다인 가구의 경우 집

에서 만들어서 식사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1

인 가구의 경우 외부에서 식사한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서 외식의 횟수 및 지출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의 1인 가구의 증가라는 현재의 추세는 외식산업

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주로 1인 가구의 소비지출 패턴을 규명하는 데

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가

개별 산업, 예컨대 식품산업이나 외식산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1인 가구의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 및 이들의 경제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는 1인 가구 증

가라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이들의 경제적 특성이 외식 산업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추후 외식산업의 성장 가능

성 및 전략적 대응방향 모색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 대상 및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연도별 가구 형태 및 특성의 변화를 파악하고,

1인 가구의 경제적 특성이 외식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서, 국가통계 자료 분석 및

가구특성 반영 여부 모형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분석 자료 

1인 가구 관련 국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

는 가계동향조사[3]및 도소매업조사[28]를 활용하여 1인

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외식산업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외

식 음식점의 밀도가 농촌지역에 비하여 도시 지역에서 높고

[29] 농촌 지역에 비해서 도시 거주자의 외식 비율이 높으

므로[13] 본 연구의 목적인 외식산업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대상을 도시 가구로 국한하였다. 외식산업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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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30]를 따랐다. 소분류

기준 음식점업에는 4개 세분류 산업이 포함되며, 여기에 다

시 12개 세세분류 산업이 속한다. 즉 세분류 기준 일반 음식

점업(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기관구

내식당업), 출장 및 이동 음식업(출장음식서비스업), 기타음

식점업(제과점업,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

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그 외 기타 음식점업)

의 12개 산업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96개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분석방법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가구주의 연령 및 가

구의 가처분소득을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로 나누어 비교하

였고, 1인 가구를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로 구분하여

연령 및 가처분소득에서 각각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

하였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1인 가구의 사회, 경제

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외식산업의 경우 통계청의 도

소매업조사를 활용하여 매출액과 종사자 수, 그리고 수익률

의 변화를 조사, 분석하였다.

 

3) 모형 설계 및 분석방법

가구 형태 및 특성이 외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 산업의 연도별 성장률을 피설명변수로 하여 패널분

석을 시행하였다. 산업의 성장성에는 가구 형태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설

명변수를 산업변수와 가구변수로 구분하였다. 

분석에서 사용한 모형은 다음의 식 (1)과 같다. 이때 분석

은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사용하였다.1) 

GRW
i
= S

i
βs + H

i
βh + D

i
βd + u

i
(1)

위 식 (1)에서 GRW
i
는 i번째 산업의 연도별 성장률 벡

터를 나타낸다. 각 연도별 산업의 성장률은 해당 산업의 전

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S
i
, H

i
 및 D

i
는

각각 i 번째 산업의 연도별 산업변수와 가구변수, 그리고 산

업더미변수 행렬을 나타내며, u
i
는 i번째 산업의 오차항 벡

터이다. 

우선 성장률을 포함하여 산업 관련 자료는 통계청의 도소

매업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가구 변수와 관련된 자료는 가계

동향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분석은 도시 가구 전체

를 대상으로 하되,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로 구분하여 비교하

였다. 만일 전체 가구, 혹은 다인 가구에 비해서 1인 가구의

경제적 특성이 유의적으로 다르다고 판명된다면, 1인 가구

의 특성이 외식산업에 주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는 다음의 (Table 1)에 요약하였다. 

우선 산업변수는 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측 요

인을 반영하고 있다. 매출과 업체 수의 증가가 클수록 산업

전체의 성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매

출이 증가할수록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출이 주는 산업의 성장에 주는 영향은 사전

적으로 예측될 수 없다. 따라서 매출이 성장에 주는 영향은

비선형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출의 상용로그 값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리고 가구변수는 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수요측 요인을 반영하고 있다. 가구의 가처분 소득과 식사비

지출액은 외식산업의 수요증대 효과를 낳음으로써 이들 산

업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될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비율은 외식산업의 성장과 최근 1인 가구

가 증가하는 추세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

결 과
—————————————————————————

1. 가구 특성 변화 및 1인 가구의 경제적 특성 비교

1) 가구 형태 및 특성의 연도별 변화

가구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가구원의 수 및 평균

연령, 1인 가구 비율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

에 나타나 있다. 가구의 변화 추이에서 발견되는 특징 중 하

나는 가구원 수의 감소이다. 도시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006년 2.99명에서 2015년 2.64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Table 1. Variables in models

 Variables  Estimate and formula

Industry variables  Increasing rate of number (N) of establishment in each industry  (N
t
− N

t − 1) / Nt − 1

 Sales  Logarithm of sales

Households variables  Disposal income  Logarithm of disposal income

 Meal expense  Logarithm of meal expense

 Rate of single households  single households/total households

1)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결과 5% 유의수준 하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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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또한,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2006년 47.68세에서 2015

년 52.16세로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추세는 1인 가구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즉, 2인 이상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이

2006년 46.96세에서 2015년 50.59세로 3.63세 상승한

반면, 1인 가구의 경우 2006년 51.81세에서 2015년

57.23세로 5.42세 상승하였다. 두 가구 형태의 연령 차이는

2006년 4.85세에서 2015년 6.64세로 확대되었다. 이와 더

불어, 1인 가구의 비율은 2006년 14.72%에서 2015년

23.7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 1인 가구 및 다인 가구의 경제적 특성 

1인 및 다인 가구의 소득, 근로자 가구비율 및 연령, 월평

균 가처분소득을 분석한 결과는 Fig. 1, 2에 나타나 있다. 소

득을 비교한 결과(Fig. 1 참조), 1인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다인 가구에 비해서 더 낮았다. 2015년 현재 1인 가구의 월

평균 가처분소득은 약 142만 원으로 다인 가구 약 358만 원

의 약 39.7%에 불과하며, 가구원 수로 보정한 다인 가구 1

인당 가처분소득 약 202만 원의 약 70.38%에 불과하다.1) 

근로자의 비율(Fig. 1 참조)은 다인 가구에 비해서 1인 가

구에서 현저히 낮게 나타났는데, 2015년 현재 다인 가구의

근로자 가구 비율이 64.3%인 데 비해 1인 근로자 가구 비

율은 44.12%로 나타났다. 이들 1인 가구를 다시 근로자 가

구와 비근로자 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Fig. 2참조),

2015년 현재 가구주 연령은 비근로자 가구 63.31세, 근로

자 가구 49.53세로 비근로자 가구주의 연령이 더 높게 나타

난 반면 비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약 112만 7

천 원으로 근로자 가구 179만 원보다 더 낮았다. 

1) 가처분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 값으로 나누는 OECD의 균등화 지수를 사용하였다. OECD의 균등화 지수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3]).

Table 2. Numbers of households, average age of head of household and rate of single households

Variables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Number of household member (n) 2.99 2.93 2.88 2.86 2.84 2.83 2.81 2.78  2.71  2.64

Ave. age of 

householder (year)

Single 51.81 52.34 52.77 53.36 53.79 55.16 57.24 58.14 57.70 55.23

Multiperson 46.96 47.57 47.73 48.27 48.52 48.99 49.29 49.77 49.97 50.59

Total 47.68 48.33 48.74 49.27 49.55 50.20 50.87 51.46 51.65 52.16

Rate of single households (%) 14.72 15.99 19.94 19.68 19.63 19.70 19.88 20.17 21.70 23.75

Fig. 1.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and the rate of household of worker (single vs. multi-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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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인 가구 및 다인 가구의 소비성향 

1인 및 다인 가구의 소비성향 및 식사비 지출 비중을 비교

한 결과는 Fig. 3에 나타나 있다.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

이 차지는 평균소비성향을 비교한 결과, 1인 가구의 경우가

다인 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또한 다인 가구

의 평균소비성향은 2006년 77.6%에서 2015년 72.0%로

Fig. 2. Average age of householder and disposable income of single households (workers vs. non-workers)

Fig. 3. 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and the rate of meal expenses in disposable inc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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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p 하락하였으나 같은 시기 1인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77.5%에서 76.8%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식사비 지출비중은 2006

부터 2015년까지 전반적으로 1인 가구의 경우가 다인 가구

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의 경우 식사비 지출

비중은 완만하게나마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2006년

11.81%에서 2015년 9.48%로 2.33%p 하락한 데 비해서

다인 가구의 경우 같은 시기 10.29%에서 9.39%로 0.9%p

하락하는 데 그쳐 그 폭이 더 작았다. 

2. 외식산업의 연도별 변화 비교

1) 외식산업 업체 및 종사자 수, 매출액

외식산업의 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의 연도별 변화를

비교한 결과는 Fig. 4에 나타나 있다. 이를 보면, 외식산업은

2006년 이후 외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업체 수는 2006년 약 42만 개에서 2014년 약 46만 7천 개

로 2006년 대비 11.03%가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71%로 나타났다. 종사자수는 2006년 약 117만 명에서

2014년 약 145만 명으로 2006년과 비교할 때 23.83% 증

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32%이다. 또한 매출액은

2006년 42조 9천억 원에서 2014년 68조 4천억 원으로

2006년 대비 59.43%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6.00%이다

2) 외식산업 성장률 및 영업이익

외식산업의 성장률, 매출액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

중 및 영업이익률은 Fig. 5, 6에 나타나 있다. 매출증가율로

파악한 외식산업의 성장률(Fig. 5 참조)은 2010년을 제외

Fig. 4. Number of establishments and workers and operating profit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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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는 GDP 성장률보다 더 높지만, 추세적으로는 2006년

이후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외식업의 매출액이 전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Fig. 6 참조)은 꾸준히 4%대 후반 수

준을 점하고 있는데, 2006년 4.66%에서 2009년 5.08%

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 4.79%로 하락하였다. 이에 비하

여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즉 영업이익률(Fig.

6 참조)은 2010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즉 2006년 25.55%에 달하던 영업이익률은

2013년 11.49%까지 하락하였으며, 2014년 현재 12.93%

에 머물고 있다. 

3. 외식산업 성장 영향 요인 분석 결과 

외식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

여,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모형 1)와 도시 가구

를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로 구분하여 적용한 경우(모형 2)

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3, 4에 나타나 있다. Table 3은 설

명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4에 의하면

도시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모형 1)에는 외식 서비

스업의 성장에 가구 변수는 유의적이지 않으며, 업체 수의 증

가만이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즉 업체 수 증

가율이 1%p 상승하면, 매출 증가율은 0.81%p 높아졌다. 이

에 비하여, 도시 가구를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로 구분한 모

형 2에서는 모형 1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우선 산업

변수인 업체 증가율은 여전히 유의적이었다(p < 0.01). 즉

업체 수 증가율이 1%p 상승하면, 매출 증가율은 0.86%p

높아졌다. 또한 가구 변수 중 다인 가구와 관련된 변수는 외

식산업의 성장에 유의적이지 않은 데 비해서 1인 가구의 식

사비와 1인 가구 비율은 외식산업의 성장에 유의적으로 정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인 가구의 식사비

지출이 25.89% 증가하면, 외식산업의 성장률은 0.228%p

높아지고(p < 0.01), 1인 가구의 비율이 1%p 상승하면, 외

식산업의 성장률은 5.55%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Fig. 5. Growth rate of GDP and the food service industry (%)

Fig. 6. Sales to GDP ratio and operating profit to sales ratio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

Table 3. Basic statistics of explanatory variables

Variables Average SD Min Max

 Sales1) 12.2885 0.5901 10.8628 13.5629

 Increasing rate of number of establishment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0.0467 0.0812 −0.1298 0.3520

 Disposal income of households1) 6.4330 0.0413 6.3688 6.4868

 Meal expense of households1)  5.4237 0.0257  5.3853  5.4601

 Disposal income of multi-person households1)  6.4885 0.0481  6.4105  6.5540

 Meal expense of multi-person households1)  5.4711 0.0355  5.4195  5.5268

 Disposal income of single households1)  6.0741 0.0431  5.9886  6.1523

 Meal expense of single households1)  5.0971 0.0232  5.0610  5.1289

 Rate of single households  0.1952 0.0244  0.1472  0.2357

1) Loga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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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찰
—————————————————————————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사회, 경제적 특

성을 살펴보는 한편, 1인 가구의 증가라는 현상과 특성이 외

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1인 가구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1인 가

구 자료가 집계되는 2006년 이후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가계 구조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특징

은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도시 가구에서 차지하는 1인 가구의 비율이 꾸준히 증

가하는 동시에 가구주의 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1인 가구에서 더 뚜렷이 나타났다. 이

는 지역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18],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

령화와 평균수명에 있어서의 남녀 차이, 부모부양에 대한 가

치관의 변화,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노년기의 1인 가구가 증

대한다는 타 연구 결과[5, 8, 17]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1인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다인 가구에 비하여 낮았는데,

이는 다인 가구의 경우 맞벌이 가구와 같이 소득이 있는 가

구원이 여러 명 있을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다

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더 높고, 근로자

의 비율은 더 낮다는 것에 비춰보면, 1인 가구의 경우 고령

자 은퇴 가구가 더 많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실제

로 본 연구를 통해, 1인 가구의 근로자 가구 비율이 다인 가

구에 비해서 낮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1인 비

근로자 가구가 1인 근로자 가구에 비해서 연령은 높은 반면

소득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다인 가구에 비해서 은퇴

고령자 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들 고령

은퇴자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5

년 현재 1인 비근로자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다인 근로자 가

구 1인당 가처분 소득의 52.49%에 불과하며, 다인 비근로

자 가구와 비교해도 63.63%에 그치고 있다[3]. 이러한 추

세로 볼 때,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빠른 고령화 속도[8]

를 감안하면, 향후 한국 경제에서 이들 독거 고령자 가구의

빈곤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을 내포하

고 있다. Kim[31]이 1인 가구의 경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비율이 1인 가구의 45%를 차지하여 다인 가구의

10.9%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이 이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평균소비성향이 모든 형태의 도시 가구에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의 경기불황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된다. 그럼에도 1인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이 다인 가구에 비해서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

은 이들 1인 가구의 소득이 낮고, 따라서 이들 1인 가구의 소

비지출이 다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둔감한

품목, 예컨대 필수 소비재에 집중[16]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국회포럼[32]에서 한국 경제는 ‘한국

형 장기침체’가 시작되어 젊은 층의 생계와 노인층 빈곤이 문

제가 될 것이라 지적된바 있다. 혼자서 생활하는 1인 가구의

45%가 미혼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될 수 있는 것은 1

인 가구는 남성보다는 여성, 비노인 인구보다는 노인 인구층

의 비중이 높아 대부분 경제적 약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

다[4]. 더욱이, 1인 가구의 건강상태가 다인 가구에 비해 낮

은 수준이므로[12] 1인 가구의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며, 이들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Table 4. Results of empirical study

Variables Model 1 Model 2

 Sales −0.022 (0.030)1) −0.020 (0.030)

 Increasing rate of number of establishment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0.810 (0.183)** −0.860 (0.185)**

 Disposal income of households −2.262 (1.186)

 Meal expense of households −2.853 (1.920)

 Disposal income of multi-person households −0.742 (2.473)

 Meal expense of multi-person households −4.184 (5.924)

 Disposal income of single households −1.780 (4.840)

 Meal expense of single households −2.277 (1.514)**

 Rate of single households −5.548 (2.623)*

R
2

adj. R2

0.343

0.291

0.402

0.353

Each model has dummy variables in 4 digits classification of industry 
1) Coefficient (Standard error)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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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의 매출과 업체 수, 종사자 측면 등의 외형적 성

장은 2006년 이후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성장률은 둔화

되고, 수익성은 하락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외식산업의 영

세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최근의 경기불황 국

면에서 은퇴자들이 비교적 창업이 손쉬운 외식업으로 많이

진출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고[33, 34], 이들 자영

업의 경우 대부분 그 규모면에서 영세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5]. 이는 외식산업의 경우도 그 규모의 영

세함이 확연히 눈에 띤다. 우리나라 외식산업은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업체 비중이 다른 서비스산업보다 높고 노동생

산성은 낮아 영세성이 높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33]. 외

식업체는 대부분 가족경영, 자영업 중심의 생계형일 뿐만 아

니라 그 규모면에서의 영세함으로 인해 휴·폐업이 지속적

으로 반복되고 있다[34].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

[35]에 따르면 2015년 폐업한 자영업자 68만 604명 중 외

식업체를 운영하다가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15만 6천 여명

으로 전체의 23.0%를 차지하는 등 열악한 외식업의 창·폐

업 실태를 드러냈다. 2014년 현재 외식산업에서 종사자 수

1-4인인 업체가 전체의 86.22%에 달하며, 특히 은퇴자들

이 가장 많이 창업하는 분야로 알려진 치킨 전문점이나 김밥

전문점은 그 비율이 90%를 상회한다[28]. 결과적으로 자

영업자의 증가와 함께 매출액과 업체 및 종사자의 수는 증가

하였지만, 과도한 자영 음식업의 팽창은 오히려 이들 산업에

서 수익성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외식 산업은 외형

적 성장을 가져왔음에도 질적으로는 침체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증가라는 최근의 사회적 변화는 이들

산업에서의 새로운 기회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증가 추세가 이들 산업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공급측 요

인으로 업체 수의 증가는 외식산업 전체의 성장에 유의적이

다. 수요측 요인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가처분 소득과 식

사비 지출액은 유의적인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가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가구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로 구분하

여 분석한 결과, 외식산업의 성장에는 1인 가구의 식사비 지

출 규모가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1인 가구 비율이 유

의적이라는 것은 최근의 1인 가구가 증가는 하는 현상이 외

식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는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서 외식의 빈도가 잦다는 것

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Yoon 등[27]에 따르면, 1인 가구

의 경우 ‘외부에서 식사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외부

에서 사와서 집에서 식사한다’는 응답이 다인 가구에 비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결과와 유관하다. 또한, Lee 등[13]의

연구에 의하면 1인 가구의 식품구입 형태는 2인 이상 가구

에 비해 편의점과 통신판매를 통해 구입하는 비중이 높고 소

용량으로 구입하는 비중이 높았으므로 이러한 소비행태에 대

비하여 소품종 다양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영업자의 과도한 진출과

이들 간의 경쟁심화는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

한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자영업자가 몰리는 업종과 그렇

지 않은 업종 간에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함을 시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의 소비 행태가 이들 외식

산업에 긍정적일 수 있다면, 외식산업의 성장이 둔화되는 상

황에서 외식산업은 이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전

략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최근 외식업계

에서는 매장 내 1인석의 비중을 높이거나 칸막이를 설치하

여 혼자 식사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또한 배달 및 포

장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배달 업체와 제휴된 앱(app)

서비스 역시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36]. 최근 부진에 직면

한 외식산업의 상황을 감안할 때, 1인 가구의 식생활 패턴에

대응하는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은 나름의 적절한 시도로 평

가할 수 있다. 외식시장(음식점업 및 주점업 포함)에서는 패

스트푸드점과 기타 음식점업(분식 및 김밥 전문점 등)의 매

출액 증가가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전망되고 있어[13], 간

편성과 접근성 등을 추구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1인가구의 생활, 경제적 특성이 다양하므로[17] 1

인 가구의 성별, 연령별, 소득 수준 등에 따른 맞춤형 마케

팅 전략이 필요하다. 1인 가구는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모

두 다인 가구에 비하여 혼자 식사하는 비율이 약 2~3배 정

도 높고, 매일 혼자 외식하는 비율은 다인가구에 비하여 약

2배 정도가 높으며, 연령별 외식 장소 및 선택이유가 다르

므로[13, 27], 1인가구 특성별 전략 마련은 외식산업의 수

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음식점, 편의점, 백

화점, 길거리 등 식사 장소별 이용률이 높은 1인 가구자의 연

령, 성별, 경제적 특성에 따른 메뉴 제공, 소포장 간편식 등

의 메뉴 개발, 혼자 식사하는 데에 부담이 없도록 매장의 분

위를 바꾸거나 인테리어를 바꾸는 등을 시도할 수 있고, 이

는 문화적 소비패턴의 요구[37]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1인 가구 관련 국가 통계자료가 2006

년부터 집계되어 시계열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외식

산업의 개별 업종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

였으나, 1인 가구의 특성과 외식산업의 성장과의 관계를 밝

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더 나아가 1인 가구

가 혼자식사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외식산업에 주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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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혼자 식사자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 패

널 조사와 혼자 식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의 자료를 병

행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1인 가구의 식생활 및 사

회경제특성 관련 설문 조사가 함께 실시된다면 특성별 맞춤

형 외식산업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사회, 경제적 특

성을 살펴보는 한편, 이들 특성과 1인 가구의 증가라는 현상

이 외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6년에서 2015년까지 통계청의 가계동

향조사와 도소매업조사의 1인 가구와 외식산업 관련 데이터

를 분석하는 한편 이들 자료로부터 96개 패널 자료를 구축

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구 형태의 변화 추이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특징은 가

구원 수의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이다. 도시가구의 평균 가

구원 수는 지속적으로 하락(2006년 2.99명; 2015년 2.64

명)하였다. 또한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상승하였는데(2006

년 47.68세; 2015년 52.16세) 이러한 추세는 1인 가구에

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와 함께 도시 1인 가구의 비율은 지

속적으로 상승하였다(2006년 14.72%; 2015년 23.75%). 

2.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소득을 비교한 결과, 1인 가구

의 가처분소득은 다인 가구의 1인당 가처분소득의 70.38%

에 불과하였고, 근로자 가구의 비율도 낮게 나타났다(1인 가

구 44.12%; 다인 가구 64.3%). 또한 1인 가구의 경우, 비

근로자 가구주의 연령(63.31세)이 근로자 가구주의 연령

(49.53세)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비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112만 7천 원)은 근로자 가구(179만 원)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는 평균소비성향은 1

인 가구에서 다인 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하락폭 또한 작았다(1인 가구

0.7%p; 다인 가구 5.6%p). 반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식사비 지출비중은 1인 가구에서 다인 가구보다 더 높았지

만, 다인 가구의 하락폭이 더 적었다(1인 가구 2.33%p; 다

인 가구 0.9%p).

4. 외식산업은 2006년 이후 외형적으로 꾸준히 상승하였

는데, 연평균 업체 수는 2.71%, 종사자수는 1.32%, 매출액

은 6.00% 증가하였다. 이에, GDP 증가율보다 외식업의 매

출 증가율이 대체적으로 더 높았지만, 2006년 이후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외식업의 매출액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4%대 후반 수준을 점하고 있고, 매출에서 영

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2006

년 25.55%; 2014년 12.93%). 

5. 외식산업의 성장에 외식업체 수 증가 정도가 유의적인

(p < 0.01) 영향을 미치며, 1인 가구의 식사비(p < 0.01)

및 1인 가구 비율(p < 0.05) 역시 유의적으로 정(+)의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되리라

예상되는 가운데, 본 연구를 통해,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하여 가처분소득은 낮고, 식사비 지출비중은 높으며, 외식

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1인

가구의 식사비용에 대한 경제적 측면 및 혼자서도 다양한 식

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및 편리성이 고려된다

면, 외식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스스로 식생활

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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